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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, 신․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
태양광․풍력․연료전지 상용화 앞당겨 … 부품․소재 연구개발 강화

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신․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.

조석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은 5월21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5월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

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동력이 녹색

산업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.

특히, 태양광․풍력․연료전지 등 신․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

기고, 녹색기술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의 부품․소재 및 연구․개발 분야에서 대․중․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

겠다고 덧붙였다.

회장단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신․재생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R&D와 기초과학 분야에 예산

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.

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과 이준용 대림 회장, 조양호 한진 회장, 박용현 두산 회장, 박영주 이건산업 회

장, 현재현 동양 회장, 신동빈 롯데 부회장, 정준양 포스코 회장, 강덕수 STX 회장, 이웅열 코오롱 회장, 최용

권 삼환기업 회장, 김 윤 삼양사 회장, 류 진 풍산 회장,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(이상 14명)이 참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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